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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유례없는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 을 드립

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에도 역시 경제 걱정이 많으시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

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IMF 위기는 이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후유증도

거의 극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아직 어렵습니다. 새해

에는 서민 여러분의 형편이 한결 나아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

겠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한 혼란과 불안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아 왔던 큰 문제들은 이제 강 정

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좀더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민국은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지난 30년을 돌이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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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아직도 뛰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속도를 조절하

면서 지난 일을 돌이켜 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차분하게 미래를 설계하는 여

유를 가져야 합니다.

지난날과 같은 방식으로는 20년, 30년 후의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창

의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미래를 위한 전략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몇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해

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합시다. 열린 마음으로 화합시다.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내린 결론에 해서는 책임을 함께 지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스스

로 만든 규범을 존중하고, 약속은 협력하여 실천해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들 사

이에 믿음이 쌓일 것이고 마침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도 보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마음먹은 일은 무슨 일이든 다 해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그리

고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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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충청도민,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균형발전 시 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 이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행정중

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 상물을 저도 잘 보았습니다. 이곳 평뜰과 전월산, 그리고 금강과

함께 어우러져 새롭게 탄생할 멋진 도시를 상상해 보면 왠지 가슴이 설렙니다.

개청 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충청도민 여러

분께도 축하와 더불어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도시구조와 기능, 건축, 교통,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최

첨단기술과 문화, 생태가 조화를 이룬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어떤 도시여야 하는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오

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큰 자랑거리가 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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